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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인력수 차 분석  망

Labor market forecast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곽 정 호1 권 태 희21)
오 동 석3 김 정 우3

Jeong Ho Kwak Tae Hee Kwun Dong-suk Oh Jung-woo Kim

요    약

모든 산업이 ICT 인 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 라를 

시공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기술인력의 공

이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요하나, 재까지 이론 으로 체계 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 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장기 인력수 차 분석에 기반한 인 역량 강화방

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 인 인력수 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의 인력수  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 차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문 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문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어들어 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 상을 이기 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수 차, 자기회귀이동평균

ABSTRACT

In this era of smart convergent environment wherein all industries are converged on ICT infrastructure and industries and cultures 

come togeth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to continue growing,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technical manpower is stably supplied. 

To date, however, there has been no theoretically methodical analysis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The need for the analysis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oad map for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in December 2014 to seek measures 

to strengthen the human resources capacity based on the mid- to long-term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As such, this 

study developed the manpower supply and demand forecast model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nd 

presented the result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The analysis suggested that an overdemand situation would arise since 

the number of graduates of technical colleges decreased beginning 2007 because of fewer students entering technical colleges and 

due to the restructuring and reform of departments. In conclusion, it cited the need for the reeducation of existing manpower, 

continuous upgrading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nd provision of 

various policy incentives.

☞ keyword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Labor market forecast, A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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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

라 사회  역에 ICT를 효과 으로 목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1]. 즉, 스마트융합의 활성화를 

해서는 ICT 인 라를 비롯한 융합형 네트워크가 안정

으로 구축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2]. 정보통신공사

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유지보수 등 ICT 산

업 생태계의 모체가 되는 인 라를 구축하는 기반 산업

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최근 들어 스마트융합 환경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

의가 다각 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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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2014년 12월에 정부는 정보통신공

사업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창조경제의 안정  기반 인

라 구축을 한 시장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행정․

지원역량 등 4  역량강화를 장기 로드맵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 다. 특히 인 역량 강화는 정보통신공사업

의 장기 인력수 차 분석에 기반하여 인터넷신산업 등 

융합환경으로 재편되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응할 기술

인력의 역량강화  공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신산업 수요 발생에 따른 원활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 , 

IOT(Internet of Things) 등 미래 네트워크 환경에 비하

기 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  요성이 강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산업

과 건설업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한 분야로 인식

되어 학술 인 연구들이 거의 수행되지 못하 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융합형 기

술인력의 공 이 안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재까지

는 이론 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 차 분석

이 수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한 필수 인 기 연구로 신규 인력수  측모

형을 개발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 차 분석을 시

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최

로 정량  방식의 인력수 차 연구를 추진하는 기 선

행연구로써의 이론  기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정

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융합형 인력양성 계획과 활용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정책  기여도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2. 이론  연구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최 로 시도되는 

인력수 차 분석이기 때문에 직 으로 인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확인되지 못하 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 차 분석에 참고가 될 유사산업으로 ICT 산업의 

인력수 차를 분석한 논문들을 방법론을 심으로 검토

하 으며, 세부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부분의 인력수요 망은 미국의 노동성 산하 노동통

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방법론을 용하

고 있다. BLS 방법은 주로 기 측에 많이 사용되고 있

는데, 이 방법은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성장

망을 기 로 산업별 인력 수요를 도출한 후,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한 직업별 수요 망을 도출한다.

권남훈 등(2001)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방법론에 의거

하여 산업-직종 행렬, 즉 산업고용구조행렬을 이용하여 

2000년  의 장기 고용구조를 측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보통신 련 고용수요를 망하고 있다. 소 트웨

어 직종, 하드웨어 직종, 통신서비스 직종 각각에 해 

보충수요와 수요의 증분을 합하여 학력별로 신규채용규

모가 도출되었고 이를 각각의 직종에 유입되는 학력별 

유효가용공 인원과 비교하여 수 차가 도출되었다[3].

재호 등(2003)은 실태조사에 기 하여 IT인력의 수

요 망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표 산업과 직종

분류에 하는 체 인력수요 망을 작성하고, 이를 실

태조사에서 IT분야의 분류체계와 재 인원수와 비교하

여 IT인력에 한 수요 망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4]. 

안주엽(2005)은 산업별 경제성장 망, 산업별 노동수

요 망, 직업별 노동수요 망의 세 가지 단계에 의해 수

행된다. 먼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생산국민소득)를 

망한 후 산업별 취업계수를 망하고 이를 곱하여 산업

별 노동수요 망치를 도출한 후 산업별 노동수요 망

치와 산업-직업 행렬의 망치를 곱하면 직업별 노동수

요를 얻게 된다. 산업별 부가가치 망과 부가가치 10억

원 산출에 요구되는 취업자 수인 취업계수 망이 산업

별 취업자 수 망의 핵심이고, 이를 산업-직업행렬의 

망치에 곱하면 직업별 망치를 얻게 된다[5]. 

고상원 등(2007)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IT 문인

력수요를 OES직종 세분류에 따라 학력별·세부직종별로 

망하 다. 먼  거시경제 망치를 제시한 후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망을 하 다. 산업별 부가가치 

망이 되면, 산업별 취업계수 망치를 이용하여 산업

별 취업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망된 산업별 취업자 

규모와 산업-직업행렬의 망치를 이용하여 직업별 취업

자 규모 망치를 구하 다. 단 여기서 사용된 산업-직업

행렬 망치는 고용직업분류의 직업을 기 으로 작성된 

망치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된 직업세분류별 수요

를 학력별·세부직종별 신규채용수요로 환하 다. 이를 

공 과 비교하여 망된 학력별 수 차를 분석하 고,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타 부분으로 분류된 직업과 

공에 해서도 학력별로 망된 수 차를 비교·분석하

다[6].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의 수요는 특정시 에 필요

로 하는 인력의 수로 나타나는 량(stock) 개념인 반면에 

공 은 매년 몇 명의 인력이 신규 공 된다는 형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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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flow) 개념으로 구해진다. 따라서 수 을 비교하기 

해서는 단 를 일치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여 

량 개념의 수요를 유량 개념의 연간 신규수요로 환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재호 등(2003)은 량추정법

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권남훈 등(2001)은 유입유출계

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량으로 제시된 정보통신 련 

직종의 수요 망을 유량으로 환하기 해서는 연간 특

정 직종의 규모 증가분 이외에도 기 고용된 인력  탈락

되는 인력을 보충할 부분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특정 직종에 한 량의 수요증가분은 소  확장

수요(expansion demand)이며 망기간 의 신규수요는 

아니다. 직종별 신규수요는 확장수요에 보충수요

(replacement demand)를 합한 수치이다. 여기서 특정 직종

의 보충수요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타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직종별로 타직종 이직률,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탈락률 등이 추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공사업의 량  수요를 우선 추정하고, 보충수요를 감

안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의 공 과 비교하는 방

식으로 근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수 분석을 정량 으로 추정한 최 의 실증연

구라는 에서  향후 정보통신공사업 실증분석의 선행

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이론  기여도

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3. 연구의 모델  방법

3.1 연구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 수요  공

에 한 측을 해 ARIMA모형을 사용하 다. ARIMA

모형은 시계열 분석에 있어 비교  완벽한 이론체계를 

구축하 기 때문에 일변량 시계열 분석에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변수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토 로 과거의 

정보가 미래의 값과, 과거의 오차항(Error term)이 미래의 

잡음의 향을 주는 의존성을 가정한 모형이다. 즉, 측

된 시계열이 과거의 오랜 기간 동안의 변동에 있어서 일

정하고 지속 인 패턴을 가진다면 과거의 패턴이 미래까

지 계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분석을 하게 

된다[7].

ARIMA모형은 과거 시계열 값들의 선형합에 무작

인 잡음이 더해진 AR(자기회귀) 부분과 과거 오차항의 

선형 합으로 표 되는 MA(이동평균) 부분으로 나뉜다. 

단,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 자료의 상태가 안정

(Stationary)이어야 한다. ARIMA 기본모형인 ARIMA(p, d, 

q)에서 p는 자기회귀의 차수, d는 안정  시계열 차수, q

는 오차항 차수를 의미한다. 만일 p가 1인 경우 는 

  의 향을 받으며, d가 1인 경우 1계 차분값이 안

정  시계열, q가 1인 경우 는   의 향을 받는다. 

ARIMA(p, d, q) 모형을 식으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 (1)

식 (1)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2012년~2016년(연말기 )까지의 부가가치액과 취업유발

계수를 각각 측하 고, 측된 결과를 토 로 정보통

신공사업 시장에서 창출하는 노동수요를 측하 다. 노

동공  측면의 경우,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구직가능

자들의 변화추세를 측하 다. 이 게 측된 노동수요 

 공 을 토 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수 차 분

석을 시도하 는데, 여기서 요한 은 매년 생성되는 

신규 일자리와 매년 배출되는 신규 졸업생을 상으로 

수 차 분석을 실시하 다는 것이다. 

3.2 연구의 방법

3.2.1 노동시장의 정의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분류하기 해 한

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 표를 이용하 다. 산업연

표의 기본구조인 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Wassily Leontief 

(1936)가 제안하 는데, 이는 국가의 특정산업의 유기  

결합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8]. 모형의 기 를 이루는 투입산출표는 사회회계행

렬로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간  각 경제단 에서 이루

어지는 상호거래 계를 고려하고 동시에 가계  정부 

등의 거래가 국민소득계정을 바탕으로 사회회계행렬에 

통합된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상 부문분류

표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과 련된 산업을 추출하 으며, 

부문분류표상 정보통신공사업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기

본부문 403 부문을 기 로 128 기타특수건설, 152 건축 

 공학 련 서비스, 153 컴퓨터 련서비스 부문을 정보

통신공사업 노동시장의 수요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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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는 일반 인 건설공사에 비해 노무비의 

비 이 높으며 상 으로 외주비의 비 이 낮다1). 이는 

장에 직  투입되는 인력의 비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고, 그만큼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 으로 장 주의 실습교육과 산

학 력에 따른 장 맞춤식 교육 등이 가능한 정보통신 

련 2~3년제 학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의 직무능력이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기술인력에 합하다고 단된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한 

기술자, 감리원, 기타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신규 기술인력의 수 차 분석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체 정보통신기술자  기술

자2)만을 노동공 의 주체로 정의하 다.

3.2.2 노동수요 추정

노동수요는 SAM의 정렬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 해

당하는 산업의 부가가치와 취업자수를 산출하 다. 이를 

통해 취업계수를 산출하 고 최종 으로 노동수요를 추

정하 다. 우선 취업계수는 부가가치 십억원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시 에

서의 부가가치는 아래 식(2)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부가가치, 는 자본, 는 기

술을 의미한다. 만일 생산함수의 자본과 기술이 일정하

다면, 최 화의 해로 최 노동수요 가 도출된다. 

이때 최 자본집약도는 최 에서의 자본량과 노동의 

배합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취업계수와 일 일 계를 

갖게 된다. 즉, 일정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최

1) 2013년도 부문별 완성공사 원가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
부문은 전체 공사원가 중 노무비의 비율이 약 6%, 외주비의 
비율이 약 55%인 반면, 정보통신부문은 전체 공사원가 중 
노무비의 비율이 약 51%, 외주비 비율이 약 1%에 불과함[9]

2)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별표 6
고급 기술자: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
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
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
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
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의 노동수요이며, 당시의 요소생산성(자본), 기술수

을 반 하게 된다. 

이 게 산출된 정보통신공사업의 취업계수 와 부가

가치액 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창출하는 노

동력을 식(3)를 통해 추정하 다. 

    ( 산업,  시간) ----------------(3)

 식에서 도출된 정보통신공사업 노동력은 산업별 

직업별 분포를 산업-직업행렬   로 선행  추정

하여 산출하게 된다.      는 산업-직업행렬 

각 요소의 값을 의미하고, 번째 산업, 번째 직업 취업

자를 의미하며, 체 취업자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내

기 때문에 고졸 이하, 문 , 4년제 이상 등으로 나뉜 직

업별 취업자를 추정하게 된다. 결과 으로 






  이 된다.

  




  




  ------------------(4)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구성은 

경 인, 사무종사자, 매종사자, 숙련공, 기능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 노동계수를 산출하여 노동시

장의 수요를 추정하게 되면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범 가 확 되어 추정되게 된다. 

즉, 과 추정(Overshoot-estima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업계수 산출에 있어 체 정보통신 공사업

의 취업계수를 추정하 고, 이와 동시에 기능공의 취업

계수를 산출하여 기술인력의 취업정도를 악하 다. 이

를 토 로 체 정보통신공사업 노동시장에서 기술인력

을 필요로 하는 노동수요의 범 를 설정하 다.

연도
정보통신공사업

건설 전기
전체 기능공

2005 9.76 1.72 10.69 3.24

2006 9.24 1.77 11.12 3.04

2007 9.14 1.70 10.38 2.86

2008 8.87 1.49 9.18 2.45

2009 8.57 1.40 8.84 2.18

2010 8.49 1.28 8.70 1.90

(표 1) 정보통신공사업 취업계수 산출결과

(Table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employmen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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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체 취업계수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6개년 평균 9.01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산업과 유사하

며 기산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범 를 나타내는 

기능공의 취업계수는 6개년 평균 1.56으로 정보통신공사

업 체 취업계수 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3.2.3 노동공  추정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노동공 을 

추정하기 해, 당해 졸업하는 2~3년제 졸업생 , 정보

통신 공의 졸업생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정

의하 다. 이러한 정보통신 학과에서 배출한 인력은 한

국고용직업분류(KECO) 기 에 따라 내선 공, 통신  

방송 송출 장비 기사, 상  련 장비 설치  수리원, 

통신  련 장비 설치  수리원 등의 문인력에 해당

한다. 

여기서 요한 은 노동의 공 이 취업자 추정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즉, 취업자수를 기 으로 

추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의 일치상태

를 의미하고, 이는 결과 으로 최소추정(Undershoot-estimation)

이 발생하게 된다. 를 들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변하

는 정보통신공사 회의 기술자 자격증 취득인원을 노동

시장에서 공 되는 인력으로 가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임을 지 한다. 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들은 취업을 

할 경우 자격증 수첩을 교부받기 해 회에 등록을 하

게 된다. 결과 으로 회에서 발표한 자격증 취득인원

을 노동공 으로 고려해서는 잘못된 추정결과를 도출하

게 된다.

노동공  추정방법은 앞서 정의하여 추출한 정보통신 

공 학생들의 졸업자, 진학자, 군입 자, 취업불능자를 

이용하여 추출하 다. 즉, 당해연도 경제활동 참여를 원

하는 구직자 는 당해연도 해당 졸업자( )에서 상

학교 진학자( ), 입 자( ), 기타 취업불능자()를 

제외하여 추정하 다.

        -------------------------(5)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 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년도 

미취업자  실업자 등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년 

배출되는 신규 졸업자들을 상으로 당해연도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노동시장을 측하기 때문이다.

4. 분석결과

4.1 노동수요 측

사회계수행렬을 통해 추정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부가가

치액과 취업계수를 토 로 ARIMA모형을 통해 측을 시

도하 다. ARIMA모형의 차수를 결정하기 해 여러 후보

모형의 AIC, SBC 통계량을 비교하여 모형을 식별하 다3).

유의확률 내에서 부가가치액은 ARIMA(1, 1, 0)모형에

서 AIC, SBC 통계량이 가장 작게 측되었고, 취업계수

는 ARIMA(1, 1, 1)모형에서 가장 작게 측되어 이를 최

모형으로 선택하 다. 이를 토 로 각 시계열 변수를 

측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노동수요( 상: 기능공) 

측결과를 도출하 다.

구 분 모 형 계 수 P-Value AIC SBC

부가
가치

ARIMA

(1,1,0)

AR(1) 0.9670 0.0001
2062.172 2064.591

MA(0)  - -

취업
계수

ARIMA

(1,1,1)

AR(1) -0.9934 0.0001
-327.621 -322.784

MA(1) -0.9997 0.0001

(표 2) 노동수요 모형추정

(Table 2) Labor supply model estimation

정보통신공사업의 노동수요, 그 에서도 기능공들의 

노동수요의 측결과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2005년

부터 2011년까지의 노동수요의 실측치 변화를 보면, 노

동수요가 꾸 히 증가하다 로벌 외환 기 후, 다소 감

소하 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능공 노동수요는 자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다.

(그림 1) 정보통신공사업 노동수요 측결과( 체) 
(Figure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labor demand 
forecasting(All)

3) AIC, SBC 수치가 작을수록 정확한 차수로 보고, 최적의 모
형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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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년 창출된 일자리(수요)를 구분하기 해 

년 비 증가된 일자리는 노동흐름에 따른 일자리(Flow 

Creative Job)인 신규일자리(확장수요)로 정의하 고, 이

와 동시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타 산업으

로 이직하거나 이탈하는 노동탈락률4)은 기존 일자리에

서 창출된 신규일자리(보충수요)로 정의하 다. 아래 그

림 2에서 체 노동수요와 선과의 사이가 기능공들 

상의 신규 일자리를 의미한다.

(그림 2) 정보통신공사업 노동수요 측결과(신규 일자리 : 

기능공 상)

(Figure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labor demand 

forecasting(of new jobs: skilled workers)

마지막으로, 2~3년제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

장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이는 노동의 수요자인 사업체들이 원하는 구인자 

비율을 의미하며, 사업체가 어떠한 수 의 인력을 얼마

만큼 채용하는가에 한 선호를 반 하게 된다. 따라서 

표 3에서 나타낸 구직 요구 인력비율을 토 로 2~3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추정하 고, 이는 직능2수  미충원비 에 해당하는 비

율이다5).

4) 고상원 등(2007)에서 통신장비기사,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
원,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인력의 탈락률을 평균 5.8%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신규창출 
일자리 추정에 적용함

5) 직능수준(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

구  분　 ‘09 1/2
‘09 

2/2

‘10 

1/2

‘10 

2/2

‘11 

1/2

‘11 

2/2

‘12 

1/2

직능1수준
미충원인원비중

18.2%49.9%27.9%21.8%26.2%25.9%40.4%

직능2수준
미충원인원비중

50.1%39.0%44.9%53.1%46.5%53.6%45.3%

직능3수준
미충원인원비중

27.5%16.9%22.4%24.5%26.4%17.5%10.5%

직능4수준
미충원인원비중

1.3% 0.2% 2.2% 0.0% 0.0% 1.4% 1.9%

※ 자료 : 고용노통통계(http://laborstat.molab.go.kr)

※ 정보통신공사업은 별도로 산업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F42 전문직별 공사업 미충원인원을 활용함

(표 3) 사업체의 구직 요구 인력비율

(Table 3) Job requires manpower of businesses

기능공들 상의 신규 일자리를 토 로 2~3년제 신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노동시장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정보통신공사업 노동수요 측결과(신규 일자리 : 

2~3년제 상)

(Figure 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labor demand 

forecasting(of new jobs: 2-3-year target)

구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2-1수준 2-2수준

학력
학력 
무관

고졸 이하 전문대 이하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박사 수준의 
업무

경력
경력 
무관

1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2년 이상 10년 
미만의 현장 
경력이 필요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

자격
증

자격증 
무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기능사

(이에 준하는) 
수준

국기기술자격법
상의 산업기사
(이에 준하는) 

수준 

국가기술자격
법상의 기사
(이에 준하는) 

수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기술사

(이에 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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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동공  측

노동공 의 경우 매년 졸업생을 기 으로 취업가능인

원 즉, 구직가능인원을 추정하 고 이를 기 로 노동공

을 측하 다. 

ARIMA모형의 차수를 결정하기 해 여러 후보모형의 

AIC, SBC 통계량을 비교하여 모형을 식별한 결과, 

ARIMA(1, 1, 0)모형에서 AIC, SBC 통계량이 가장 작게 

측되어 이를 최 모형으로 선택하 다. 이를 토 로 

각 시계열 변수를 측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노동공  

측결과를 도출하 다.

구 분 모 형 계 수 P-Value AIC SBC

공급
인력

ARIMA

(1,1,0)

AR(1) 0.95856 0.0001
355.376 356.671

MA(0) - -

(표 4) 노동공  모형추정

(Table 4) Labor supply model estimation

그림 4를 보면, 2010년까지는 학령기 인원의 감소로 

인한 문 학의 입학자 감소,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노동공 이 차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정보통신공사업 노동공  측결과

(Figure 4) 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labor supply forecast results

4.3 인력수 차 측결과

앞서 도출한 노동수요와 노동공 의 수 차 분석결과

에서 실측치의 범 는 2005년부터 2012년이며, 측치의 

범 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이다. 표 5)의 정보통신

공사업 기술인력 수 차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실측치 

구간에서 2005년과 2006년은 과 공 상태를 나타냈다. 

즉, 노동시장의 규모보다 배출되는 인력이 많았음을 나

타냈다. 반 로 2007년 이후부터는 과수요 상태로 

환되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노동공 보다 많게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에 수 차가 8,317명으로 시장

에서의 과수요(노동부족)가 가장 크게 측되었다. 이

후,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측결과 노동시장의 상

태가 과수요를 유지하 으며, 2016년도에는 약 3,795명

의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상되었다.

구 분
신규

노동수요
신규

노동공급
수급차 
결과

상태

2005년 17,400 29,134 -11,734 
초과공급

2006년 21,451 26,005 -4,554 

2007년 22,144 20,913 1,231 

초과수요

2008년 19,654 16,741 2,913 

2009년 20,914 13,761 7,154 

2010년 16,152 11,663  4,490 

2011년 21,720 13,404  8,317 

2012년 21,477 14,918 6,559 

초과수요

2013년 21,799 16,125 5,674 

2014년 22,016 17,088 4,928 

2015년 22,165 17,855 4,310 

2016년 22,262 18,467 3,795 

(표 5)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수 차 측결과

(Table 5) Labor market forecast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5. 결  론

지 까지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의 노동

시장을 정의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 을 정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을 추정하고 이를 측하 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자들 에서 

합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만의 취업계수를 추정하

여 노동수요를 추정하 으며, 신규 창출된 일자리에서 

2~3년제 졸업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만 추출하여 

합도를 높 다. 따라서 노동공 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업과 련 있는 2~3년제 련학과 졸업생들을 추정하

고, 여기서 단순 취업자가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공 자

를 명확히 하여 신규 구직가능자를 노동공 자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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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결과, 노동수 차는 2005년과 2006년도에 과공

 상태를 나타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부족하 던 상태를 확인

하 다. 하지만 2007년도부터 학령기 인원의 감소로 인

한 문 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

인으로 문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어들

어 과수요 상태가 나타났다. 즉, 시장에서 기술인력에 

한 일자리가 있어도 합한 인력이 공 되지 않는 상

태임이 확인되었다. 

미래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 차는 과수요 상태

가 유지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 상을 이기 해서는 기술인력의 확충

이 요구되는 시 이다. 향후 기술인력 수요의 변화에 부

응하려면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재직자 

문역량 강화 등의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

학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정책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융합신산업 등 문인력 양성과 융복합 기술을 갖춘 

인재육성을 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양성 정책방

향을 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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